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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은 6일(오늘) 창립 22주년을 맞아 본사 21층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본부와 지부 및 조합원에 대한 표창을 했다.
지재식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“사장의 고용보장 선언이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됐다”고 말하고 “그러나 고용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또한 “이번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진출이 실현된다면 장기적인 고용보장에 큰 힘을 발휘할 것”이라며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.
한편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는 중앙 및 지방본부 상집간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, 특히 노동조합 초청으로 을릉도지부장(지부장 김재환)과 지부간부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고, 오랫만에 서울나들이에 나섰다.
끝으로 참석자들은 ▲조합원의 고용안정 ▲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진출 ▲위임장 서명작업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. 
한편 조합창립 22주년 표창자는 아래와 같다.
⊙우수지방본부
▲제주지방본부(위원장 고홍관)
⊙우수지부
▲강북지방본부 성북지부(지부장 강경주) ▲강남지방본부 과천지부(지부장 김종윤) ▲서부지방본부 연수지부(지부장 이두석) ▲부산지방본부 중부산지부(지부장 이명현) ▲대구지방본부 대구망운용국지부(지부장 박추서) ▲본사지방본부 전산센타지부(지부장 김석원) ▲전남지방본부 목포지부(지부장 김명복) ▲전북지방본부 익산지부(지부장 이희풍) ▲충남지방본부 대전지부(지부장 이현숙) ▲충북지방본부 충북영업국지부(지부장 김유정) ▲강원지방본부 동해지부(지부장 우창기) ▲제주지방본부 서귀포지부(지부장 고종건)
⊙우수조합원
▲박종신(강북지방본부 가좌지부) ▲송병찬(강남지방본부 여주지부) ▲김두경(서부지방본부 대방지부) ▲이우근(부산지방본부 남부산영업국지부) ▲권오용(대구지방본부 영양분회) ▲김근배(본사지방본부 인재개발원지부) ▲정광우(전남지방본부 하당지부) ▲배기성(전북지방본부 동부망운용국지부) ▲노철호(충남지방본부 유성분회) ▲채오병(충북지방본부 충북망건설국지부) ▲위성수(강원지방본부 인제지부) ▲조순호(제주지방본부 제주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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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창립 22주년 기념식 열려


 중앙 및 지방본부 상집간부와 울릉도조합원 등 100여명 참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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